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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세기 중반 외국어 학습에 응용하기 위해 대조 분석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구조 언어학의 이론을 언어 교육에 응용한 것이다. 대조 분석은 L2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 난점이 주로 L1의 간섭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간섭은 대조 분석에 의해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대조 분석을 이용한 교재를 
사용하여 집중 훈련을 함으로 그 영향을 억제하고 학습 효과플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 
는다. 예측하지 못한 오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오용은 목표 언어 
의 규칙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 
었다. 이로 말미암아 1960년대 말기에서 1970년대에 걸쳐 오용 분석(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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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외ys잉)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오용 분석의 결과 오용은 Ll의 간섭만이 아니괴 Ll을 달리하는 학습자에게 
도 같은 계통적 오용이 나타나며，Ll 습득과 L2 습득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오용은 언어 습득상 자연스러운 것으로 불가피 
한 것이며， 언어 습득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로 생각하게 되었다. 오 
용 분석은 오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 언어 습득과정을 밝힘으로 언어 습 
득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오용 분석이 중간 언어의 부분적 설명에 머물렀고， 주관적인 
것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하여 1970년 후기 이후에는 언어 행동 총체 
의 연구를 중간 언어 연구로 하고， 그 일부로 오용 분석을 자리 매김하게 되었 
다. 오늘날은 중간 언어의 가변성(v따iation)을 갖가지 각도에서 다루어 그 가변 
성 가운데 계통성·법칙성을 발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용의 원인은 간섭에 의한 오용과 비간섭에 의한 오용으로 나펀다. 간섭은 
물론 오용과 연결되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비간섭의 
오용은 외적 요인에 의한 오용과 내적 요인에 의한 오용으로 나펀다. 유발에 
의한 오용-(induced error), 훈련에 의한 전이(transfer of πaining)는 전자에 해당 
한 것이며， 유추와 과잉 일반화에 의해 빚어지는 학습 방랙I않rning sσategy)에 
의한 오용， 전달 방랙communication strategy)에 기인한 오용은 후자에 해당한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 조선족의 서간문의 오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는 물론 단 
계적으로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파정에서의 오용 분석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 
로 언어 교육을 꾀하기 위한 학습 대상의 진단 평가라 하여 좋을 것이다. 
자료의 서간문은 1991년 -1993년 사이의 것으로， 필자가 KBS 사회 교육 방 
송을 하면서 입수한 것이다. 발신자는 남녀 노소의 제한이 없다. 문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것이다. 따라서 이 서간문의 문장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평균적인 한국어 수준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들의 한국어의 실 
상이 어떠한가를 밝히고， 나아가 L2로서 한국어를 교육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그 실체를 밝혀 보기로 한다. 오용 분석은 자료의 성격상 발음을 제외 
한 표기， 어휘， 문법， 문장이 될 것이다. 
냐l國 朝解族 서간문의 誤用 分析 143 
2. 표기상의 오용 
2. 1. 표기상의 차이 
한국의 표기법을 중심하여 중국 조선족의 표기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의 오용이 발견된다. 하나의 유형은 중국 조선족의 표기 규범이 
한국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문자 그대로 오용에 
의해 잘못된 것이다. 전자는 한국의 규범을 기준으로 할 때 오용이 되l.-t， 현지 
의 규범으로 볼 때는 바른 것이다. 이것은 물론 국제화를 위해 통일을 할 때까 
지 인정해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단 오용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육의 문제뜰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문자 그 
대로의 오용은 표음적인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정이다. 이 밖에 
잘못된 음운 변동올 반영함 표가， 어원을 잘못 설정한 인식 부족의 표기 등이 
많이 보인다. 다음에 이러한 표가상의 오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가로 한다. 
2.2 규범상의 차이 
중국의 표기법으로는 동북 3성 조선어문 사업협의소 조판공실에서 편하고 
연변인민출판사에서 1985년 간행한 『조선말 규범집』이 있다. 이는 1966년에 
개정된 북한의 『조선어 첩자법』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냥한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악 대표적인 특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박갑수， 1995, 
1997). 
@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논데，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다. 
@ 남한에서는 어간 모음 ‘ 1, /1, -11 , 괴， ,1, -1 ’ 아래 ‘-어1-었’을 쓰는데， 중 
국에서는 ‘-여1-였’을 쓴다. 
@ 남한에서는 한자어의 어두음 ‘ E’과 구개음화한 ‘ L’에 대해 두음법칙을 적 
용하는데， 중국에서는 원음 표가를 한다. 
@ 남한에서는 한자어에 ‘ ~l ’가 뜰어 있는 음절로 ‘게， 례， 며11 ， 폐， 혜， 예’를 인 
정하는데， 중국에서는 ‘예， 폐’플 인정하지 않는다. 
@ 남한에서는 ‘이(빼， 젊)’와의 합성어를 ‘사랑니， 머릿니’로 표기하는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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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사량이， 머리이’로 표기한다. 
@ 남한에서는 띄어쓰기를 할 때 중국에 비해 많이 띄어 쓴다. 
이러한 규범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중국의 조선족 서간문에는 어두에 ‘근’ 및 
구개음화된 ‘ L’이 많이 쓰이고 있고， ‘ 1. H, 뀌， 괴， 너，-1’ 아래 ‘-어/었’이 
아닌， ‘-여1-였’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었다. 사이시옷의 용례는 거의 보이지 않 
는다. 띄어쓰기는 중국의 규범을 지키기보다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들의 용례를 몇 개씩 보이면 다음과 같다. 
@‘ E ’ 두음의 사용 
• 그래서 부끄러움과 미안감에서 먼저 량해를 구하면서 ... 
-렴치없는 요구인지 몰라도 ... 
• 그래서 현철씨가 노래한 록음 태입과 노래집을 부쳐 주시기를 ... 
• 그리고 년로하신 부모넘을 위하여 『성경전서』도 부탁하는데 ... 
@ 연결형 둥에 ‘-여’의 사용 
·고국으로 춤추며 뛰여가리라. 
• 지금은 사회가 발전되여 機械化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 일손이 만이 헐하게 
되엿습니다. 
• 책을 보내 주시여서 다섯 식구가 잘 보고 있습니다. 
· 해마다 봄이 오면 개나리꽃 살구꽃 피여나는 곳/ 이곳이 내가 태여난 고향 
이란다. 
@ 종결어미 ‘요’의 사용 
• 끝으로 방송국 여러 선생님둡 안령히 게십시요 
@사이시옷의 생략 
• 나무잎도 떨어지면 뿌리로 가나 ... 
2.3. 표음적 표기 
표음적 표기는 Heritage langage 또는 Kitchen language의 소산이라 할 것이 
다. 이들은 아직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표기에 오용이 빚어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자음접변 수용， 속격 조사의 음운 변 
동 수용 및 연철 표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문자언어 아닌 구어로서는 
수용될 수 있는 것이란 특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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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접변의 수용 
자음접변이 일어니는 많은 비음화 현상이 그대로 표기에 나타나고 있다. 설측 
음화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 안녕하섬니깨안녕하십니니까) 
· 새해의 인사를 올림니대올립니다). 
· 화목은 더더욱 고국의 친우 친척을 그리게 됩니대됩니대 . 
. 1 월 31 얼 푼제풀이 정답을 맞추어 보렴니다{보렵니다). 
· 많이 돼解하시기 바람니대바랍니다). 
·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될 것을 희망함니다{희망합니다). 
· 수말리(수만리) 떨어진 고국 땅에서 ... 
@ 속격조사 ‘의’의 변동 수용 
속격 조샤 ‘의’는 많은 것이 ‘에’로 쓰이고 있다. 
• 낙동강 기긁에 자리 잡은 나에(냐의) 조부넘! 
· 봄바람에 풍겨오는 고향에(고향의) 향기인양← 
· 여지까지 친척들에(친척들의) 소식은 하나도 못 들엇읍니다. 
·사땅에(사람의) 얼손이 만이 혈하게 되엿습니다. 
· 생활상 쾌락과 사업에(사업의) 순리를 두 손 들어 벌어봅니다. 
• 우리 해외풍포에(해외동포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은 ... 
@연철표기 
어원을 의식하지 못하고， 발음되는 대로 연철한 표기가 많이 보인다. 이는 문 
법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 저는 60에 가까와 오는 늙으니(늙은이)로서 貴 ðx送의 熱↑판的인 愛聽者입니 
다. 
· 무슨 훈장으로 가슴에 다리{달아) 올리리까? 
· 나는 이 노래를 드를{들을) 때마대 가슴을 절켜 주누나. 
· 가고 시퍼래싶어라) 고국이여 
.，펌題푸리(풀이)는 아주 홍취 있음니다. 
· 동이보감， 미술책의 피료되오니(필요되오니) 태산 같은 부탁 드립니다. 
@기타 
칠종성 표기， 단모음화 표가 등이 보인다. 
· 뻐바과 잦이 하루도 빠짐없이 라디오에 귀를 맛삭 대고 듯고(듣고) 있엇으 
나 ... 
• 될 수 잇는 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천만 감사하켓습니다. 
• 우리 백의민족에 다섬 없는 혈맥의 련제로 ... 
146 국어교육연구 제 4집 
·끝으로 방송국 여러 선생님들 안령히 게십시요i게십시오). 
• 띠윈띄운)장은 우리 곳에선 일반적으로 r썩장』이라고 합니다. 
2.4. 음운의 변동 
구어에서의 음운의 변동이 표기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동은 앞에 
서 살벼본 바와 같이 표준 발음으로 수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표 
기의 오용 가운데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변동이 그대로 표기되는 것 
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논의할 ‘인식 부족’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미숙한 화습 단계를 보여 주는 ‘중간 언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동은 대체로 
남한의 언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CD ‘ H 뀌’의 혼란 
• 편지도 제데로(제대로) 써지지 않아서 몇번 썼다가 그만 두고 말았지요 
• 特히 막네(막내) 딸이 책올 품에 안고 ... 
• 이른 새벽에 김매러 나가고 달 떠야 호미 매고(메고) 돌아오네. 
• 전번 내번(네번) 편지를 방송국에 보내고 ... 
• 오늘까지 제가 전한 편지는 한 차래(차례)도 消息이 없음니다. 
· 어렷올 때 부모한태(한터1])/ 듣고 듣은 고향 이야기 
@ 전설모음화 
• 多彩로운 生活面에서 가진(갖은) 노력올 다하시는 사회교육 방송국 
@‘효’음의 약화탈락 
• 제가 소학교를 필업하고부터는 30여년을 한국 자를 쓰지 안애않애 ... 
• 전번 저이(저회)가 문제풀이 정답올 매주일 정리하여 일요일에 부치었읍니 
다. 
@원순모음화의 수용 
• 동구의 기뿐{기쁜) 소식 전하겠노라귀 
• 친척 친우들을 찾었으면 무어라 할 수 없이 기뿌겠습니다{기쁘겠습니다). 
@구식 발음 
· 사회교육 방송국 여러 선생님들 안령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 신체 근깅t건강)과 맡은 바 事業에서 더욱 더 큰 성과를 걷올 것을 벌면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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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 (몇) 가지 書籍도 요구하였습니다. 
2.5. 인식 부족 
‘표음적 표기’ 또는 ‘음운 변동’에 의한 오류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못이 빚어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인식 부족’에 의한 오용 
이란 한국 어문에 대해 무지하거나， 필자 나름의 잘못된 어원적 해석을 가해 
표기를 함으로 오기를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오용은 선어말 어미 ‘았’을 ‘앗’ 
으로 표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괴 이 밖에 체언， 용언， 부샌 조사 둥에 많 
이 나타난다. 이뜰은 학습자의 학습 단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1 바른 
형태에 대한 인식， 또는 올바른 어원에 대한 지도를 통해 교정될 수 있웅 을 
것이다. 
@ 선어말 어미-‘았’의 ‘앗’화 
• 여지까지 친척들에 소식은 하나도 못 들엇습니다{들었습니다). 
• 問題푸리 擔當 先，t. 앞 JJ 層을 감사히 바닷음니디{받았습니다). 
• 어렷을{어 렸을) 때 부모한태/ 듣고 듣은 고향 이야기 
·每 H 과 갖이 하루도 빠짐없이 파디오에 귀를 맛삭 대고 있엇으나 ... 
@체언 
· 저의 여행은 몇일(며칠) 또는 몇 주일의 시간이 됩니다. 
• 빛임(받침)이 韓國 標準語와는 틀린 점이 많으리라구 생각되오니 ... 
· 찌프린 하늄엔 햇님(해님)은 어데 가고 
• 이 절기는 경첩(驚寶)입니다. 
• 사람마다 단노절(단오절)에는 유콰(유쾌)하게 놀기도 하고 그내(그네)도 뛰 
고 ... 
• 한민족의 좋은 풍섭 대대로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51) 
@용언 
• 兄任의 두분 누님의 한 분 게심니대계심니다). 
• 끝으로 방송국 여러 선생님들 안령히 게십시입계십시오). 
· 더 큰 성과를 걷울(거둘) 것을 벌면서 이 환을 놓습니다. 
· 마음을 끌어단겨(끌어당겨) 삼천리 금스강산에 나래치게 하는 ... 
• 그리운 목소리 전파 타고 나래도쳐(나래돋쳐) ... 
• 언제 가야 서로 맛니{만나) 두 손 잡고 들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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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국에 태여나 외국땅만 해매돌며 한 맺인(맺힌) 그 몇 t-年이든가. 
· 책자를 요청하는데 붓쳐(부쳐) 주시면 무엇보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 당당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꼭 붙여(부쳐) 주실 것을 바랍니다. 
· 벼모 붙고(붓고) 논갈이도 하고 거름도 내고 ... 
• 우리 모국-대한민국에 유판되는 내용을 싫는{싣는) 두 가지 신식 ... 
• 고국 동포들의 앗김없는{아낌없는) 방조 밑에 갈라진 혈육을 다시 찾고 ... 
• 고향을 두고도 못 가는 않다가운{안타까운) 타관 나그네 신세 
· 조상님 나라 폭은한{포근한) 어머님 따사로운 품으로 ... 
• 廣野도 山川草木도 歡歌의 갈채릎 휘둘으는데(휘두르는데) ... 
@부사 
• 每日과 잦이(갇이) 하루도 빠짐없이 라디오에 귀를 맛삭t바싹) 대고 ... 
• 일손이 만이(많이) 헐하게 되엿습니다. 
• 정성것 보내 주신 편지와 선년 선물 반가히(반가이) 받았습니다. 
• 나는 비로서(비로소) 나기도 만주 따에서 나고'" 
·까마귀 요란스리(요란스레) 울어대네， 동구의 가뿐 소식 전하겠노라구. 
@조사 
• 每 H 잦이(같이) 社會敎育 放送꾀에 방송을 들었으나 ... 
· 매일잦이(같이) 들어도 그리운 목소리 
· 그러면 금일는{은) 이상을오(으로) 불비상서하면서.，. 
• 한국의 역사을{블) 설은 책과 지형지도， 풍경화을(를) 담은 화보와 ... 
• 兄任의(이) 두 분， 누님의(이) 한 분 게심니다. 
• 數多한 親뼈들의 結緣을 지어 주신 여러 光牛달이(의) 至誠에 感動되며 .. , 
@접사등 
• 金宗秀民는 三兄弟에 셋채(셋째) 아들이고 ... 
· 風箱 고초 겪을 데로(대로) 격으면서도 ... 
3. 어휘상의 오용 
어휘의 경우도 규범상 차이가 있는 것과 문자 그대로의 오용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은 북한과는 달리 중국 조선족 
의 경우에도 남한과 같이 표준어라 하고 있다.(연변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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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이 표준어가 남한과 달라 조선족의 서간문에는 한국에서의 용어와 다른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방언 또한 많이 보인다. 이러한 방언에는 북한 
방언， 그것도 평안 방언이라 할 것이 많다. 이 밖에 남한에는 보이져 않는 특이 
한 형태의 단어와 우리와 다른 의미로 쓰는 한자어들이 또한 많이 쓰이고 있 
다.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l. 규범상의 차이 
중국의 규범과 남한의 규범이 달라 차이를 드러내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 
이 보인다. 보기 가운데 ( )안의 낱말은 대응되는 남한의 표준어이며， (=)는 중 
국에서의 복수 표준어를， (?)는 남한어에서 적절한 대웅어가 보이지 않음을 나 
타내기 위한표시이다. 
@체언 
• 기념날'(=기념일)에 해외 동포뜰은 고국과 같이 ... 
· 때로는 남편과 안해(아내)로 때로는 할머니와 아뜰로 ... 
· 선생님들에게 속심(속마음)의 말을 하게 해요 
· 내 왜 나래(=날개) 돋힌 새가 되지 못했더냐? 
· 고국에도 곡우에 딩콩{=강남콩)을 심는지요? 
· 띠운 장은 우리 곳에선 얼반적으로 「썩장~(=담북장)이라고 합니다. 
· 알아맞추기 못하면 어쩌나 하는 주저심(?)에 그냥 헬을 들지 못했지요 
위의 중국의 규범어 가운데 ‘썩장， 주저심’ 외의 단어는 모두 북한의 문화어 
와 일치하는 것이다. 
@용언 
· 맑게 개인(캔) 하늘에 별을 보떤서 펼을 들어 ... 
• 날이 개이고(개고) 따듯해 ... 
• 7J}O}귀 대가리를 까부시고(까부수고) 금년 일년의 부스럼도 몽땅 까부셔서 
(까부수어서) 무병할 것이고 ... 
• 마음을 끌어단겨 삼천리 금수 강산에 나래치게(날개치게) 하는 마음에 노래 
· 알싸안고 딩굴면서(=됨글면서) 회포 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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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교류에서 전파로 메아리쳐(메아리져) 올린 민족의 소리 ... 
• 1 월 31일 문제풀이 정답을 맞추어(맞히어) 보렴니다. 
• 저도 적지않은 답안올 맞추어 (맞히어) 보았댔는데 ... 
· 그리고 中國語좁 방송국에서 배워주는{=가르쳐 주는) 한국말 책 
• 문제풀이 시간을 하루의 과제로 빠치지("빠뜨리지) 않고 공부한답니다. 
• 참나무 소나무 밤나무 영근(=여문) 내 고향 
· 귀방송국에 편지를 올렸댔는데(올혔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슴니다. 
위의 중국의 규범어는 모두 북한의 문화어와 동일한 것이다. 이 밖에 중국 
서간문에는 남한과 다른 단어라기보다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단어도 보인다. 
‘나다， 암흑한， 피타는， 일떠나， 필요되는’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암흑한’은 북 
한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이들의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얼굴이 뜨거워 나와?). 
· 이것은 암혹한{?) 현실에 대한 그의 강렬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 고국 동포들의 피타는(?) 대가를/ 무슨 말씀 팔나 찬미하리까. 
• 백의동포여， 우리 모두 일떠내?)/ 철석같이 한데 뭉치여/ 
• 겸히 必要되는(?) 冊 f 를 요구합니다. 
@기타 
· 하루도 드팀없이(드팀 없게) 우리 민족의 메아리 눈물겨운 사회교육 방송을 
청시하고 있어요 
• 모쪼록{아무쪼록) 건강하여 주십시요! 3-95 
• 귀국에서 여직껏(여태껏) 보내온 알아맞추기 문제들을 ... 
• 그것이 방송되변 인치{?) 부쳐 보내고 말입니다. 
• 하여(그리하여) 放送局 여러분께 도움을 벌면서 
이들 가운데 ‘여직껏’은 북한에서도 방언으로 보는 것이다. 
3.2. 방언 
중국 조선족의 언어 규범으로 볼 때 사투리로 보아야 할 단어들도 많이 쓰 
이고 있다. 이들은 남한의 규범으로 보아도 대체로 방언에 해당한 것이다. 이 
들 보기를 체언과 용언 및 기타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 보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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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체언 
• 우리 백의민족에 다심없는{?) 혈맥의 련게로 ... 
- 저는 당쉰장손)으로써 ... 
· 방방곳곳{방방곡곡) 어디라 할 것 없이 노래 불러 주겠어요 
· 최외 방방곳곳{방방곡곡)에서 방송국에 도착된 편지들을 소개할 때 ... 
• 고국의 방방면면(방방곡곡)을 많이 알아보자는 것이예요 
• 무슨 신바람t심부름)이나 하라면 알아들으면서도 ... 
· 숭무지(숭무더기) 위/ 뻐얼건/ 물동이와 
· 절기 알아맞추기는 집집마다 이 날이변 동지 오구랑죽(?)을 해서 먹지요 
· 이붓자식(의부자식)이라 팔세 말고 ... 
· 갑자기 내린 진눈비(진눈깨비，눈비)가 멈추더니 ... 
이들 가운데 ‘다심없는’은 중국 빛 북한의 사전에도 보이지 않는 방언이며，‘진 
눈비’는 중국에서는 ‘진눈， 진눈까비’를 표준어로 보는 것으로? 북한과 같다. 
@용언 
• 저녁 방송 시간을 안타까이 가다폈다가 귀뜰 강구하고(1) 열심히 듣군합니 
다. 
· 우리 성 領事館의 檢흉을 걸친다{거친다) 합니다 . 
. 1938년 2월에 이민으로 딸 둘을 다리고(데리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 어렷을 때 부모한태/ 듣고 듣은{들은) 고향 이야기 
• 어렬 때 어머니께서 듣었든{들었던) 거예요 
· 그럼 저 최근에 맞쳐(맞추어) 본 정답을 적어 보댐니다 
. 절벽도 무너지고 바다도 메꾸어(메워) 
· 저녁 8시의 ‘새소식’의 내용을 좀더 뿔겼으면(불혔으면) 좋겠습니다. 
· 다시금/ 못 돌아올f 두만강 설은{설운) 물아 ... 
· 인생의 삼雨가 되는 상싶꾼요j성싶군요). 
• 그 날이 速히 올 것을 손곱아{손꼽아) 기다림니다. 
• 저는 대번에 알아마췄어요j알아맞혔어요). 
• 문제풀이 답을 알아맞춘{알아맞힌) 데 있지요 
. {l::所가 얼뜰하면(?) 落失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부침니다. 
• 이 방송의 프로에 귀를 기울여 온 지는 오과지만(오래지만) ... 
이들 가운데 ‘강구하고’는 ‘강구고’의 방언으로 ‘강구다’는 중국과 북한에서 
다 표준어로 보고 있는 말이다. ‘얼뜰하면’은 중국과 북한의 사전에도 다 수록 
되어 있지 않은 방언으로 보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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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겸히(겸하여) 必要되는 冊子를 요구합니다. 
• 혹 귀방송에 나의 속담이 다문{다만) 얼마라도 나온다변 ... 
• 따뜻한 새봄이 발병발볍(발밤발밤) 찾아드는 곳/ 
• 이제는 어느뜻{어느덧) 56년이란 세월이 흘러 한갑t환갑)이 가까워 오니… 
• 언녕(얼른) 부치려 했지만 주소를 몰라서 ... 
· 여지(여직/여태)까지 친척들에 소식은 하나도 못 들엇옵니다. 
· 여짓껏(여직껏l여태껏) 선생념들의 목소리를 참여하여 왔어도 ... 
이들 가운데 ‘겸히’， ‘언녕’은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발볍발볍’ 
은 중국에서는 ‘발맘발맘’， ‘발면발면’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보고 있는 말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남한에서는 ‘발맘발맘’을 동음이의의 다른 말로 
보고있다. 
3.3 특수한 漢字語
중국 조선족의 서간문에는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특이한 형태의 단어 또 
는 특이한 뜻으로 쓰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형태와 의미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3.1. 형태상의 특이어 
형태적으로 볼 때 남한에서 쓰이지 않는 말은 중국의 사전에만 수록된 것과， 
중국과 북한의 사전에 공통으로 수록된 것， 중국 및 북한의 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의 세 가지가 있다. 
@ 중국의 사전에만 수록된 것 
· 鋼鐵 끓‘量(생산량)에서 英國 프랑스릎 초과한 8번째 
· 안도현 우전국(우체국) 영엽반의 처녀애가 보내달라 하는데요 ... 
· 여러 先生들에게 充分한 感謝의 뜯올 表達하지(표현전달하지) 못하여 太端
히 未安합니다. 
· 감사의 인사를 이 글로 표달하는{표현전달하는) 바이니 받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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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에 있는 호구부{호적부?)를 찾아보시게 되면 ... 
@ 중국과 북한의 사전에 공통으로 수록된것 
· 더 많은 계레 동포들올 위해 복무하실 것을 바라면서， 방송원(방송국원)뜰이 
옥체 건강하실 것을 바랍니다. 
• 제가 소학교를 필업(후業)하고부터는 30여년을 한국 자를 쓰지 안아 ... 
· 저는 북경 민족문화궁에서 해설원(解說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국 및 북한 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 
· 마침 외삼촌께서 고국 갔다 오시면서 錄像帶(비디오테이프)를 가져 오셨지 
요 
• 나는 처음 문제 풀리에 參加하며 답복{答復)의 기일이 늦을까바 ... 
·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민기{民歌?)를 즐겨 듣는데 저의 결혼 레물로 록음 
테프를 부쳐 줄 수 있을까요 
• 저는 북경민족문화궁(北京民族文化宮)에서 해설원(解說員)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 지구 각지에 류산(流散?)하고 있는 우리 백의민족에 다섬없는 혈맥의 련계 
로 ... 
• 존경하논 한국방송공사 사회교육 방송국 부책(쉽합)동지들! 
• 고향의 부유와 발달로 자호김"{ëJ 豪感)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 문제풀이 절목{節 目 :프로)을 뜰어오면서 ... 
• 귀 절목{節 디 :프로)의 애청자로써 방송을 끊임없이 들으변서 ... 
· 좋기는 서선에 채색사진(天然0，寫쉴) 한장과 ... 
이들 어휘들 가운데 @은 중국어로 보이는 것이괴 (2)@ 가운데도 일부 단 
어는 중국어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야 있다. 
畢業， 錄像帶 答復， 北京民族文化힘(고유명사)， 負 1~， 自 豪感， 節 텀， 彩色
寫員
3.3.2. 意味...t의 특이어 
남한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은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의미가 특수 
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중국과 북한에서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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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직~?)에서 바뼈 돌아치겠지요? 
• 저는 공작에 참가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꼭 우리 민족의 교앵?) 사업에 힘으로 될 것 같습니다. (敎養 의미差) 
• 子息을을 敎育·敎養(학습)함에 도움이 될까하여 국어사전과 韓譯사전을 부 
탁합니다. 
• 고국 인민(동포)들에게 행복을 축복하며， 담당자 동지(?)의 옥체 건강을 축 
원합니다. 
• 금후부터 전 각 방면에 료해를 깊이하며 ... 
• 한국 친척 방문을 갔다 오셔서야 한국에 대한 진일보의 료해가 있게 되였습 
니다. 
• 부친은 김재식， 모친의 명함{=姓衝)은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 아무쪼록 많이 방조를 주시변 합니다. 
• 선생님뜰익 많은 방조 바랍니다. 
· 정말 전심전의로 국외동포틀을 위하여 복무하누나. 
• 저는 작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분배받아 출근하는 ... 
• 저는 북경 민족문화궁에서 해셜원 사업을{일)올 하고 있습니다. 
• 나는 지금 학습에 수요되는 책이 두 가지 있지요 
· 방송국 전체 성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인사흘 드립니다. 
· 國際的 地位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對하여 熱烈히(?) 祝젤합니다. 
· 저는 고국 인민들올 한없이 그리는 마음에서 펼을 들어 올립니다. 
• 中國 大陸과 대만도 人員 往來가 빈번하며 
• 수심을 안겨 준 장본이 누구이읍니까? 
· 저는 사범학교 학생으로서 또 음악 전업인데 ... 
· 우리집 7식솔은 모두 노래에 특별한 홍취를 갖고 있습니다. 
• 저는 음악에 대해 홍취를 갖고 잇는데 ... 
3.3.3. 관용적 표현 
· 크게 힘을 받아 要求를 提起하는 바입니다. 
• 미안스러운대로 저의 요구를 제출하오니 될 수 있겠는지요? 
• 과분한 요구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선생님께 몇 가지 요구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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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문투 
이 밖에 개화기 문제와 같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 준다. 이 
의 대표적인 것은 ‘필을 들대 필을 놓다’와 같은 표현이다. 
• 이 필을 놓으려 합니다. 
• 그럼 이만 쓰고 펼을 놓겠습니다 
·필을 뜰게 됩니다. 
· 새해 들어서 또 펼을 들게 됩니다. 
• 원方의 방송은 무척 마음이 좋더군요 
4. 문법상의 오류 
문법면에서는 활용， 곡용， 수식， 대우법， 시제， 태， 관용적인 표현 동에 오용 
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활용과 곡용인데， 이들은 방언의 영향 
P후 말미암아 벚어진 오용이 주종을 이룬다. 
4. 1. 활용 
용언의 활용은 정상적인 활용을 하지 않고 잘못 활용한 것과， 그 용언의 성 
격상 그러한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 비문법적 활용의 두 가지가 있 
다. 후자의 경우는 형용사가 동사의 활용을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4. 1.1. 활용의 오용 
· 봄나비 고달퍼(고탈파) 하는 늦봄에되 머나먼 창공을 헤아리누나 
· 이슬이 떨어진 꽃위에 벌이 날라{날아) 든다 
· 어릴 때 어머님께서 듣었든 거예요 
• 저는 정말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봐서(만나볍고) 감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 고향에 수요되는 것이 있다면 서슴치(서슴지) 마시고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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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 부모 보고파 한숨 지우며(지으며)/ 
4.1.2. 비문법적 활용 
• 편지를 받지를 못하고 궁금하는{궁금해 하던) 중에 ... 
· 궁금하는{궁금해하던) 중에 오늘 다섯번째 편지를 보냄니다. 
• 그리운 고향 가고파 애통하는(애통해 하는) 
• 소식 이 없어 조마조마하는{조마조마해 하는) 중이예요 
이 밖에 접사 ‘-고프다’가 붙은 활용이 있다. 이것은 남북한 모두가 인정하지 
않던 것이나， 근자에 간행된 남한의 사전에서는 이를 표준어로 실어 놓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표제어로 올려 놓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조 
선족의 서간문에는 이 ‘·고프다’계 파생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는 평안도 방 
언으로 보이는 것이다. 
• 조상님 나라 폭은한 어머님 따사로운 품으로l 가고파라 가고파 그 언제 가 
보려나. 
· 꿈얘 보고픈 고향의 금수강산을 보시면서 가요를 들으시던 어머님은 찬탄을 
금치 못하시군요 
4.2. 곡용 
곡용의 오용은 1인칭 낮춤말 ‘저’의 주격을 ‘제가’로 하지 아니하고， ‘저가’ 
로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밖에 조사가 생략된 명사문이라 할 문장이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 둘 현상이다. 이는 대체로 한국어의 사용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그럼 저가 한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저가 선생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 저가 총명해서가 아니지요 
• 저는 음악에 대해 홍취를 갖고 잇는데 ... 
· 한국 체육이 세게를{로) 진출할 때 저의 마음은 얼마나 가뺏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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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없이 동포 겨레 위하여 心血 아낌 없으시고 努力하시는 당선들께 연 
변의 170만 조선인 대표하여 감사 올림니다. 
4.3. 수식 
의존명사에 관형어가 생략되는가 하면， 여기에 조사가 붙어 접속부사로 전성 
되어 쓰이는 것올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한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 마추기가 힘들었습니다. 
•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녁 8시의 『새소식』의 내용올 좀더 뿔겼으면 좋겠습 
니다. 
• 때문에 이번에 서신을 통하여 또한가지 문제를 알아마추어 볼까 합니다. 
4.4. 대우법 
낮추어 표현해야 할 화자를 존대함으로 오용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우 
법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이의 바른 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오용을 빚은 
것이다. 
• 존경하옵신 홍xx 김x 두 분 선생님 
·존경하시는 편집원 앞 
·방송원들의 사업은 얼마나 위대하신가요 
· 존경하시는 김XX， 김x 두 선생님께 
· 방송국 책임자들에게(께) 고마운 인사 드립니다. 
· 오늘 이 기회를 벌어 중국의 저는 선생들에게(께) 충심으로 되는 새해 첫인 
사를 올리옴니다. 
4.5. 시제 
문맥에 어울리게 시제가 사용되지 못한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 선생님 저가 듣는{들은) 말에 고국에 일어교본이 있다는데 ... 
• 가요를 들으시던 어머님은 찬탄올 금치 못하시군요(못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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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몰랐어도(몰라도) 신비롭게만 여겨지는 한국 .. . 
• 인도 석가 부락의 왕자로서 후에 출가 수행하였는{수행한) 석가무니 .. . 
• 소식이 없어 조마조마하는{조마조하던) 중이에요 
4.6. 능피동 
• 소의 뿜는 두 部分으로 나누어(나뉘어) 있는데 즉 뽑藏과 千葉이 있는데 ... 
• 또 H 魔 H 이변 老人들이 集갑되는데(集염}는데) 
4.7. 관용표현 
관용적 표현으로 ‘-기를+타동사’의 표현이 ‘-2. 것을+타동사’의 형태로 많이 
바뀌어 쓰인다. 
• 더 많은 계레 동포들을 위해 복무하실 것올 바라면서， 방송원뜰이 옥체 건 
강하실 것을 바랍니다. 
· 꼭 부처 줄 것을 믿으면서 ... 
· 존경하는 문제풀이 담당자 선생님께서 저에게 꼭 붙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 그 날이 速히 올 것을 손곱아 기다림니다. 
· 아모쪼록 힘 다하여 먼 친척이라도 찾아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 끝으로 先生仔들의 事業에서 더욱 큰 成果가 있올 것을 고대함니다. 
5. 구문상의 오용 
구문상의 오용은 구조적으로 성분간의 호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오용은 성분과 성분 사이에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생략에 
의해 그 호응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이는 다음 
에 논의할 의미 호응과 관계되는 것으로1 사고와 구문의‘ 능력이 부족해 벚어지 
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는 조리 있는 사고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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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성분간의 호웅 
@주술호웅 
• 저는 오래전부터 매일저녁 한국 사회교육방송에 귀기울이고 잇는 안해와 함 
께 저도 최근부터 귀맛이 끌려 민족과 통일의 감정에서 이 방송올 열심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 저는 부끄러운 데로 저의 음악 학습에 도움이 있는{도움을 주는) 책들을 요 
구합니다. 
· 요구될 책자는 「인체해부학』， r얀마치료법』과 『운명철학』 책자를 수요됨니 
다. 
@객술호웅 
• 한국 체육이 세게를 진출할 때 저의 마음은 얼마나 가뺏는지 모릅니다. 
• 여짓껏 선생님틀의 목소리를{목소리에) 참여하여 왔어도(왔으면서도) 편지 
한장 올리지 못한 데 대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열꿀이 뜨거워나요 
· 어린 아이들의 홍분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술호웅 
· 이 방송 프로에 보내는 편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됩니다. 
·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올려요 긍정으로 대답할 것은 아마 지금부터라도 선 
생님들의 단골손넘으로 되어 ... 
· 또 매일 저녁이면 고국 방송공사에서 보내 드리는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첸 저의 습관으로 되였습니다. 
@수식호웅 
· 太韓民國의 짧彈밤盛하고 人民들이 터 rh 한뼈하시기를 없心으로 祝願하며 
畢올 놓습니다. 
• 그때까지 선생님을 친히 만나봐서 인사를 프리겠습니다. 
• 지금은 사회가 발전되여 機械化로 하기 때문에(반전되고 기계화하여) 사람 
에 일손이 만이 헐하게 되엿습니다. 
@접속호웅 
· 참고로 보시고 부탁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방조해 주시고! 사업에 지장 주면 
서 애써 찾을 펼요는 없습니대없겠습니다). 
• 방송국 여러 선생님께서 많은 참고로 해 주시고(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방 
송국 여러 선생님뜰 안령히 게십시오(계시기 기원합니다). 
• 방송국 선생님께서 방조하여 주시면9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함니다. 
• 렴치없이 페를 많이 끼친데 대하여 미안한 감상음 느끼면서(미안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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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여러 선생님들께서 널리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생략 
• 만약 방송국에서 우표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랍올) 소개하여 주신다면 서로 
앞으로 학습하며 교환하려 하오니 수고를 바람니다. 
• 방송국 책임자들에게 재삼 고n댄{고맙다고 하는) 인사 드립니다. 
• 때로는 남편과 안해로 때로는 할머니와 아들로 (분하여 어떻게) 그렇게 재 
미 있게 순서를 진행합니까? 
•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천 백만 조선 동포들의 행복올 위하여 분망하시 
고(분망해 하시고) 있겠지요 
• 그리운 정올 나눌(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 방송 사업에서(사업올 하느라고) 매일 바뻐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 끝으로 선생님들의 사업이 순리롭기를{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망 
향시 한수드립니다. 
· 여러분께서 수고스럽지만 꼭 회답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여러 선 
생님들의 만수무강을 축복합니다. 
6. 의미상의 오용 
의미상의 오용은 선어하는 과정에서 의미상 부적적절한 낱말을 고른 경우와 
두 개 이상의 성분 사이에 의미상 호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를 
생각할수 있다. 
6. 1. 부적절한 어의 
수식과 피수식 대상간에 의미 호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에는 어휘 선택이 잘못 되었거나， 그 의미를 잘 몰라 오용한 경우가 있는 것 
으로보인다. 
• 가능하다면 방송국의 건축{건물) 사진과 선생님들이 공작하시는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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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의 문학도들과 기꺼이(다정하게) 사귀고 싶습니다. 
• 그러면 오늘은 이만 쓰고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행운이 떨어지 
기(깃들기)를 바랍니다. 
• 또 매얼 저녁이면 고국 방송공사에서 보내 드리는{주시는)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뜯는 것이 습관으로 되였습니다. 
· 물론 저녁 8시에 『새소식』이 있지만 『종합새소식』보다 내용이 적어서 만족 
되지(만족스럽지) 않습니다. 
• 저의 청구를 들어 주셨으면 더 없이 반갑겠습니다{고맙겠습니다). 
• 이번에는 고국의 발전을 반응할t반영할) 수 잇는 화보와 ... 
• 하여 放送局 여러분께 도움을 벌면서(청하면서) 國際 郵便局의 주소를 漢
γ로 어떻게 쓰시는지 下問(문의)하는 바입니다. 
• 아래 책자를 요구합니대요청합니다/ 청구합니다). 
• 선생님들께 미안한 부탁 드립니다. ‘대가정 보감’을 요구합니다. 
· 이 하잘것 없는 인간의 손을 잠아 주신다면 일체 힘을 바쳐 주겠어요j바치 
겠어요). 
• 이전에도 답안올 여러번 보내드폈지만 무슨 원인(이유)인지 무소식입니다 
· 사실에 대한 진실성의 각도에서 저까지도 이런 보도에 대해 원통{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저는 아버지를 잃고(여의고) 자라 아버지의 고향이며 아버지의 형제분들의 
이름을모른답니다. 
· 그리고 또 앞으로 더욱 휘황한 전과{성과)휠 얻기 간절히 바랍니다. 
• 선생님의 귀체 건강을 축복합니다{축원합니다). 
• 그럼 오늘은 여기서 졸펼을 줄이면서 귀방송국 사업 일군들의 건강을 축복 
합니다. 
· 韓國 標?휩;펌와는 틀린(다른) 점이 많으리라구 생각되오니 많이 돼解하시기 
바람니다. 
• 중국어 번역이든가 길 안내원이 필요된다변 저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우리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바치고) 싶습니다. 
6.2. 조리 없는표현 
말이나 문장은 의미가 통해야 한다 그것은 의미 호응이 되어야 하고 조리에 
맞아야 한다.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은 말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선족의 서간 
문에는 이러한 의미호웅이 제대로 안 되고， 조리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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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 이들의 용례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 금일 저가 필을 들게 된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귀 고국에 다시 한번 펼을 
올려 문제풀이 정답을 올립니대써 보내기 위해서입니대. 
· 저는 교원의 몸이지만 사업 외에 고국 방송을 애청하는 것도 역시 한가지 
락으로 느껴집니대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는 비로서 나기도 만주따에서 나고， 자라기도 만주땅에서 자핫건만(자랐 
으나) 고국의 옛노래를 드러도(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은{이) 한이 없습니다 
(한없이 듭니다-). 
• 많은 참고로 해 주심올 바라면서 앞으로 더 보귀하고 좋은 문제들올 내 주 
변 즐겨 맞이하게 됩니대맞이하겠습니다-). 
• 이번에도 좀 서산한 감이 있어 펼을 않들가 해서(하다가) 혹시 하고 다시 한 
번 문제풀이 정답을 써서 선생님들의 도움올 받을가 하여 펼을 또 놀려 패 
을 끼치게 되였습니다. 
· 그럽 이만 그치면서 다읍번 서신 거래때 ‘가정주부’와 ‘문학정신’ 몇 권을 
보내 주실 것을 약조하시기 바랍니다. 
· 홍x 선생님 문제풀이 시간은 무슨 련속극을 련결하여 꼭 계속 놓지지 않고 
듣으려는 결심같이 한 가닥의 연극을 본 것 같아 기억이 새롭게 기억할 수 
있답니다. 
·이런 心情은 저 혼자뿐 아니라 他國에 살고 잇는 I혜뼈들이 故國에서 보내 
온 선물을 받을 때 血肉이 結緣되고 뼈逢하였올 때 있는 共I폐한 心情이라 
고생:覺합니다. 
7. 결어 
중국 조선족 서간문의 오용을 살펴보았다. 조선족들은 소위 Heritage lan-
gage 또는 Kitchen language를 사용하며， 중간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 중간언 
어는 사용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조선족의 오용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기， 어휘， 문법， 문장 전반에 걸쳐 많이 
빚어지고 았다는 것이다. 
표기는 규범의 차이에 의한 이형태와， 표음적 표기 및 음운 변동，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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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오용이 많다. 어휘의 경우도 규범의 차이에 의한 이형태와 특이한 한 
자어에 의한 형태 및 어의에 의한 차이를 드러내고， 방언의 사용으로 오용이 
빚어지고 있다. 남한과 다른 이러한 중국의 특이성은 북한과는 대체로 일치한 
다는 특성을 지닌다.문법은 활용곡용 둥의 이해 부족 및 방언의 영향으로 오 
용이 많이 빚어지는가 하면， 수식， 대우법， 시제， 태 등에도 오용의 예가 나타 
나고 있다. 구문상의 오용은 우선 형태상 성분간의 호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비문이 많고， 생략에 의한 의미상의 호웅이 되지 않는 비문이 많다는 것이다. 
의미는 부적절한 선어와 조리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함으로 비문이 많다는 것이 
특정이다. 이것은 Heritage 1때맹age를 문법 의식 없이 나열한 데 연유하는 것 
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오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의 강화를 제 
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간문을 보낼 정도의 조선족은 Ll을 학습한 사람 
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조분석을 통해 L2 교육은 긍정적인 전이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부기할 것은 북한 언어와의 관계이다. 하나의 언어가 국제화되 
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통일된 언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는 남 
북한 언어가 다르고 재외 동포의 언어가 다르다. 이래 가지고서는 국제적인 언 
어가 되기 어렵다. 더구나 중국 및 독립국가 연합과 같은 재외 동포에게 한국 
어의 통일을 기대하기도 하는데 중국 및 독립국가 연합의 언어 규범이 북한의 
규범에 열방적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에 회의 를 갖게 한다. 
오히려 한국어의 통일을 위해서는 1933년의 ‘한글맞춤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회귀는 후퇴가 아니라 통일의 핵의 발견이 
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희랍이나， 이스라엘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중국 조선족 서간문의 오용 분석플 통해 한국어 교육을 위해 건의할 수 있 
는 것은 우선 중국 조선족의 언어 규범과 남한의 언어 규범의 차이를 인식하 
고1 이차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펠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 그들의 언어 습득 단계에 따라 오용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오용 
교정에 대한 교수법으로는 무엇보다 최소한 한국어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법 교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무엇보다 오디오 링갈 어 
프로치(Audio-lingual approach)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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